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3135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다. 제안일자 : 2022년 3월 10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3월 16일

2. 제안이유 

  ◦ 소방공무원 시·도별 기준정원(행안부령) 개정에 따른 정원 증원,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충원 등 서울시의 총 정원을 19,093명에서 

19,138명으로 45명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소방 분야별 현장인력 보강(소방령이하 +45)

  나. 서울대공원 사육운영직 등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

경력관으로 정원조정(5급 이하 △5 → 전문경력관 +5)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기준정원 증원에 따른 소방분야의 현장인력 

확충과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정원 조정을 통해 45명을 증원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소방분야별 현장인력 확충(증원 45명)

  ◦ 소방서의 구조대원 인력과 119안전센터의 진압대원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정원을 7,389명에서 7,434명으로 45명을 증원함.

 

    - 진압대는 화재발생 빈도가 잦은 119안전센터 5개소에 15명, 

구조대는 구조출동 건수가 많은 소방서 10개소에 30명을 우선 

배치할 계획임.

  <소방분야별 증원 세부내용>

대상 인원 세부내용

구조대 30명

 - 구조출동 상위 소방서 구조대원 소방교 30명 보강

  * 1명 × 3교대 × 10개 소방서

    (구로, 서초, 관악, 강서, 마포, 양천, 은평, 노원, 광진, 성북) 

진압대 15명
 - 화재발생 다빈도 119안전센터 진압대원 소방교 15명 보강

  * 1명×3교대 × 5개 119안전센터(구로공단, 서초, 우이, 종합운동장, 역촌)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의 소방공무원 기준정원은 7,547명이며 ±2% 범위

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음(7,397명~7,697명).

   ◦ 그러나 소방공무원 인력보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기준정원보다 

113명이 부족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2022년 서울시 소방공무원 정원 책정가능범위>

 

  ◦ 소방재난본부는 2022년 정원 증원을 앞두고 인력증원의 시급성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109명을 요청했으나 이 중 일부만 반영되었음. 

 <소방분야별 증원요청 미반영 내용>

현 정원 개정안
2022년 행안부

기준정원

 2022년 서울시 정원조례상 책정가능범위

책정 가능범위(±2%) 증감 인원

7,389명
7,434명

(+45)
7,547명 7,397명 ~ 7,697명 +8명 ~ +308명

구분 요청 미반영 사유

소방서 +47

구급대 (소방교 47) : 미반영   

- 코로나19 발생 이후 구급대원 집중 충원(+126명, ’20~’21년)

-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 추세에 따라 재택  

  치료가 확대되면서 코로나 환자 병원 이송 수요 감소 전망 

- 향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및 중증환자 추이를 반영해 추후  

  증원 검토

종합

방재센터
+15

종합방제센터 (소방교 15) : 미반영   

- 종합상황실의 119신고 증가폭(전년 대비 6.4%↑) 크지 않고,      

  코로나 재택치료 확대로 구급상당 감소 예상되어 미반영

소방

체험관
+2

소방체험관 (소방정 1, 소방교 1) : 미반영   

- 소방체험관(관장 : 소방정, 4급상당) 직속기관 편제에 걸맞는      

  기능 조정 등 제반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개정안에 반영된 진압대와 구조대의 경우도 소방서의 등급과 인력

배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기준

인력보다 부족한 상황임.

     <2022년 분야별 소방력 기준인력 대비 부족 현황>

  ◦ 이처럼 대부분의 소방분야에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

인력에 비해 정원 규모가 부족한 실정(기준인력 대비 정원 부족율 

9.45%)이므로 지속적인 인력 확충 노력이 요구됨.

 다.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정원 조정(5급 이하 △5 → 전문경력관 +5)

  ◦ 개정안은 정원을 조정해 서울대공원의 동물사육 분야에서 전문

경력관 나급 2명, 다급 2명과 동물박제 분야에서 전문경력관 다급 

1명 등 총 5명의 인력을 확충하고 있음.

분야
기준인력

(A)

현재정원

(B)

부족인력

(C=A-B)

부족률

(C/A)

계 8,160 7,389 771 9.45%

진압대 3,284 3,073 211 6.42%

구조대 625 540 85 13.6%

구급대 1,647 1,497 150 9.10%

종합상황실 195 180 15 7.69%

안전체험관 72 10 62 86.11%

특수

구조단

구조대 47 44 3 6.38%

항공대 54 34 20 37.03%

수난 76 76 - -

산악 57 40 17 29.82%

소방서 행정인력 1,869 1,661 208 11.13%

본부, 소방학교, 청와대 등 234 234 - -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직군 상호 간 직급을 

고려해 관리운영직 1명, 임기제 4명의 결원 정원을 전문경력관 

직종으로 상계 조정함으로써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음.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정원 조정내역>

       * 전문경력관 가군(5급 상당), 나군(6~7급 상당), 다군(8~9급 상당)

  ◦ 서울시는 그간 동물사육과 동물박제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운영직과 임기제 공무원의 퇴직인력을 전문경력관으로 

대체하고자 매년 1~2회 정원을 상계 조정하고 있음.

  ◦ 이는 동물사육·박제 분야의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안정성과 

숙련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연도별 예정 

퇴직인력을 감안하여 정원조정 시 일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분야 대상 조정내역

동물사육

관리운영직(사육운영) 7급 1명

임기제(농업) 7급 1명
전문경력관 나급 2명

임기제(농업) 8급 1명

임기제(농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급 2명

동물박제 임기제(농업) 9급 전문경력관 다급 1명

담당 조사관 연락처

노혜미 2133-8057


